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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바울에게서 배웁시다.  

사�도행전�20:17-24�|�17�바울이�밀레도에서�사람을�에베소로�보내어�교회�장로들을�청하니�
18�오매�그들에게�말하되�아시아에�들어온�첫날부터�지금까지�내가�항상�여러분�가

운데서�어떻게�행하였는지를�여러분도�아는�바니�19�곧�모든�겸손과�눈물이며�유대

인의�간계로�말미암아�당한�시험을�참고�주를�섬긴�것과�20�유익한�것은�무엇이든

지�공중�앞에서나�각�집에서나�거리낌이�없이�여러분에게�전하여�가르치고�21�유대

인과�헬라인들에게�하나님께�대한�회개와�우리�주�예수�그리스도께�대한�믿음을�증

언한�것이라�22�보라�이제�나는�성령에�매여�예루살렘으로�가는데�거기서�무슨�일을�

당할는지�알지�못하노라�23�오직�성령이�각�성에서�내게�증언하여�결박과�환난이�나

를�기다린다�하시나�24�내가�달려갈�길과�주�예수께�받은�사명�곧�하나님의�은혜의�

복음을�증언하는�일을�마치려�함에는�나의�생명조차�조금도�귀한�것으로�여기지�아

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정도 사역하였습니다. 이후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성도들 몇 명을 청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개

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다섯 가지로 살펴보며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 겸손하였습니다.

행��20:19�곧�모든�겸손과�눈물이며�유대인의�간계로�말미암아�당한�시험을�참고�

주를�섬긴�것과

��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겸손함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섬겨야 합니

다. 우리도 오늘 한날을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행��20:19�곧�모든�겸손과�눈물이며�유대인의�간계로�말미암아�당한�시험을�참고�

주를�섬긴�것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냈

다는 것은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

기에 그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울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

나님 앞에서 울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3. 인내하였습니다.

행��20:19�곧�모든�겸손과�눈물이며�유대인의�간계로�말미암아�당한�시험을�참고�

주를�섬긴�것과

눈물도 있어야 하지만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에서 인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마지막이 잘 되고 복 되는데, 그러

기 위해서 지금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해도 인내하

십시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4.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행��20:20�유익한�것은�무엇이든지�공중�앞에서나�각�집에서나�거리낌이�없이�여

러분에게�전하여�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참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지 않고 어디서나 전하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 소식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

름다운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행��20:24�내가�달려갈�길과�주�예수께�받은�사명�곧�하나님의�은혜의�복음을�증

언하는�일을�마치려�함에는�나의�생명조차�조금도�귀한�것으로�여기지�아니

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 조롱하든 비방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

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며 그의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하였

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